
탄소시장과녹색경영
삼성전자가 2013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2008년의절반수준으
로 줄이고, 녹색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사업장 구축에 5
조원이상을투자할계획이라고한다.
삼성전자는 7월20일 가진 녹색경영 선포식에서 생산, 물류, 소비,
폐품 처리 등 공급제품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친
환경혁신활동을 추진함으로써새로운가치를창출키로 선언하고사
업장과생산제품사용에따른온실가스감축, 친환경제품출시확대,
친환경 연구개발 및 녹색사업장 구축 투자, 협력기업 녹색경영 파트
너십강화등 4개과제를제시했다.
특히, 사업장의온실가스배출량을 2013년까지매출원단위를기준
으로 2008년의 50% 수준으로 감축하고, 반도체·LCD 사업장에
서 발생하는 과불화탄소(PFC), 육불화황(SF6) 등 온실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설비를 도입하며, 소비·대기전
력절감기술을적용해 5년동안에너지효율을 40% 높여온실가스배출을 8400만톤줄이기로했다.
또 글로벌 환경마크 인증기준 이상의 친환경제품 출시비율을 현재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2013년까지
투자하는 5조4000억원은친환경제품출시를위한연구개발에 3조1000억원, 온실가스감축과에너지고효율
설비도입등녹색사업장구축에 2조3000억원을투자할계획이라고한다.
삼성전자는역시우리나라최대기업이구나하는생각이절로들게하는대목이다.
온실가스 배출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철강, 제지, 석유화학, 정유기업들도 이 눈치 저 눈치 보기에 바쁜 마당에
자발적으로나서온실가스배출량을 50% 줄이고에너지효율향상에도박차를가하겠다고나섰기때문이다.
목표치만그럴싸하게내세우는과대포장인지, 아니면글로벌기업으로성장하기위한녹색경영의일환인지는삼
성전자의실천과정을두고보면알수있는일이나, 일단은삼성전자가아니면감히내세울수없는목표치를제
시했다고평가하는점에는이견이없을것이다.
한국이 2013년이면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
고있어대응을선도한다는측면에서도의미가평가되고있다.
일부에서 국제협상의 난항을이유로 2013년에도 의무감축 국가에 포함되지않을가능성이 있다면서온난화대
책을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삼성전자가 녹색경영 비전을 선포함으로써 잠잠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글로벌 탄소시장이 2005년 110억달러에서 2007년 630억달러, 2008년 1263억달러로 급성장했고, EU가
919억달러로배출권거래시장의 7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온실가스 배출감축체제로 전환되고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
는등녹색성장대열에합류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감축은이미대세로굳어졌다. 미국에서도 상당수의주정부
들은온실가스감축을의무화하고배출권거래제도를시행하고있다.
따라서 현재는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어떻게 회피할 것인가 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해 적극적으로 탄소시장
에참여함으로써국제적인환경규제에능동적으로대응하는자세가필요하지않나생각된다.
특히, 석유화학기업들은사용하는에너지뿐만아니라원료자체가화석연료를기반으로하고있다는점에서온
실가스배출감축문제에서전혀자유로울수없으며, 소극적인자세로일관하다의무감축대열에합류하게되면
생존을위협받는처지로내몰리는우를범하지말아야할것이다.

석유화학기업들도온실가스감축을넘어서친환경제품출시를확대하는등인류사회와지구환경을배려하는창
조적녹색경영전략을공식표명하면어떠할까?

<화학저널 2009/7/27>

ChemLOCUS.co.kr화학저널 2009.7.27

6

5

4

3

2

1

0

세계탄소시장전망
10억톤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자료) Point Carbon

EU ETS

CDM

JI


